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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정책 모의실험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수행 및 정책효과와 

빈곤 불평등 통계지표 분석 관련 전문가 Workshop(IMA World

Congress)에 참석하여 정책변화 관련 예측 분석 및 빈곤 불평등 

통계지표 산출 관련 이슈 및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생애주기 및 

정책대상별 빈곤통계 산출과 정책 활용사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수행에 활용하고자 함

 □ 연구과제

○ 생애주기별 빈곤율 통계 산출 및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2019. 1 ~ 2019. 11)

 □ 출장자 : 최 현 수 연구위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 출장기간 : 2019. 6. 18 (화) ~ 6. 21 (금)   (2박 4일) 

 □ 출장지역 : 아일랜드 Galway,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출장일 행선지(국가/도시) 방문기관/면담자 세부 활동내용

2019.06.18.(화) 인천-아일랜드 Dublin 출국 (도시 이동)

2019.06.19.(수) 아일랜드 Galway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 World Congress 
발표 및 참석자 다수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정책 모의실험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및 빈곤 불평등 통계 분석 관련 
Workshop(IMA World Congress) 참석 (1일차)

2019.06.20.(목)
아일랜드 Galway
(도시 이동)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 World Congress 
발표 및 참석자 다수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정책 모의실험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및 빈곤 불평등 통계 분석 관련 
Workshop(IMA World Congress) 참석 (2일차)

2019.06.21.(금) 아일랜드 Dublin-인천 20일 저녁 귀국 / 21일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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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IMA(International Micro-simulation Association) World Congress

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 IMA 7th World Congress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 The 7th World Congress of IMA(the International Microsimulation

Association) will be hosted by the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from Wednesday, June 19 through Friday, June 21, 2019. We encourage

submis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fields (broadly defined) of policy

microsimulation, agent based modelling and computational methods.

○ Plenary Speakers

— • Herwig Immervoll, OECD

— • Deborah Schofield, University of Sydney

— • Andreas Peichl, Director of @ifo_Institut's Center for Macroeconomics

& Surveys, Professor of Economics @LMU_Muenchen

— • Eveline Van Leeuwen,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 Program Chair: Cathal O’Donoghue,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 전체 30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1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Micro simulation을 활용한 연구 자료가 발표 및 토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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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표 세션별 정책영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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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영역별 발표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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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빈곤통계 연구 수행 연관 발표자료 및 이슈

1) 정책효과 최적화를 위한 균등화 지수 조정 관련 연구

○ 빈곤율 개념 및 산식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빈곤 개념정의(절대 vs. 상대), 빈곤 분석단위(가구 vs. 개인), 가구 또는 개

인의 후생 측정 기준(소득 vs. 자산 vs. 지출) 등의 문제임(Barr, 1998)

— 이에 따라, 빈곤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일지라도 빈곤 및 소득 관련 

개념 정의, 분석 대상 및 단위 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가구 균등화 지수 관련 이슈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분배 및 빈곤통계 산출 

시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함

— 대부분 빈곤 연구에서는 OECD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지수(ε=0.5 ☞ SQRT(가구원수))를 사용하여 균등조정 소득을 기초로 

중위소득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개별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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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지수 조정 및 기준 중위소득 

개편 문제 등 가구 균등화 지수 조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청 소득

분배 지표 및 빈곤통계 산출 시 적용되는 중위소득의 괴리가 이슈로 제기됨

— 소득분배 통계와 복지정책 선정기준의 괴리로 인한 소득보장정책의 포괄성 

및 보장수준 한계, 낮은 수준의 공적이전 정책 효과 개선방안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산출 시 가구 균등화 지수의 개편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문제로 인해 1인 취약가구 등 1~3인 가구에 대해 상대 

빈곤 개념에 비해 낮은 기준 중위소득이 설정됨에 따라 낮은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함

— 요컨대,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1~3인 가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의 형태로 선정기준이 적용되었던 차상위 지원이나 부처별 복지

사업 역시 복지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1~3인 취약가구가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음

○ 호주에서 연구된 2편의 발표자료 역시 이러한 문제와 유사한 이슈 중심으로 

가구 균등화 지수 조정에 따른 정책효과 변화 및 이와 관련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으며, “Equivalence Scales, Poverty Rates and Optimal

Policy Modelling using PolicyMod”를 소개함

— Ben Phillips(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Optimal Policy Modelling using PolicyMod”

— Ben Phillips, Cukkoo Joseph(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Equivalence Scales, Poverty Rates and

Optimal Policy Modelling using Policy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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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을 반영하는 빈곤통계 지표 및 사회보장 급여를 대상으로 한 

조세를 고려한 변화에 대한 산출방식 관련 연구  

○ 가구 또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따른 빈곤통계 변화

— 일반적으로 빈곤율 분석 시 개별 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을 사용하나, 노인 빈곤율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반영하거나, 소득과 함께 지출을 반영한 빈곤통계 산출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

○ 가계부채 및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적 지출 영역 사적 가계부담을 반영한 

실질 가처분소득 개념을 활용하여 빈곤통계 산출방안 도출 및 분석 연구를 

이번 연구에서 직접 수행 중임

— 소득 및 자산 보유와 함께 생활실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서비스 

확대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교육, 주거, 의료, 원리금 상환액 등 필수적인 

지출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빈곤통계 분석 필요함

○ 여기서는 핀란드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증가를 고려한 빈곤통계 변화를 

분석한 연구 자료를 소개함

— Jussi Tervola, “Evaluating the policy effects of out-of-pocket health

payments on household incomes in Finland 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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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 급여를 대상으로 한 조세를 반영한 변화 예측 및 산출방식 

관련 연구  

○ 가구 또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따른 빈곤통계 변화

— 일반적으로 빈곤율 분석 시 개별 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을 사용하나, 노인 빈곤율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산을 반영하거나, 소득과 함께 지출을 반영한 빈곤통계 산출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

— 특히, 빈곤 분석에 있어 소득 개념과 이에 포함된 소득 유형은 빈곤율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분석함

— 대부분의 연구는 Mitchell(1991)이 분류한 정부지출에 의한 사회보장 이전과 

조세 이전에 의한 소득이전 유형과 단계에 따라 시장소득(market income, MI),

총 소득 또는 경상소득(gross income, GI),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DI)

3가지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단계적으로 산출함 

∙ 시장소득 = 근로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험료

○ 여기서는 EU-SILC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과세 항목의 

변수를 반영함에 따른 빈곤감소 등 정책효과와 국가 간 비교 결과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 자료를 소개하며, 이는 아동수당 도입 확대 과정에서 대안으로 

논의된 바 있는 보편적 급여 & 과세 반영 방식과 유사하게 향후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 확대에 따른 과세 항목 반영 등 새로운 정책 변화를 고려한 

빈곤통계 산출 시 벤치마킹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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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ysa Leventi, Andrea Papini and Holly Sutherland, “Assessing the

Anti-Poverty Effects of Social Transfers: Net or Gross?, And does it

reall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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